
 

W I T H B I B L E

W I T H B I B L E  |  I S S U E  # 4  |  D E C E M B E R  2 0 1 7



“기쁘다 
구주오셨네”
이천 년 전 유대 베들레헴 하늘

에 홀연히 수많은 천사의 군대

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. 

“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

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

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

다”(눅 2:14) 

그때 베들레헴에는 한 아기가 

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어 소

나 나귀가 여물을 먹는 구유에 

뉘었습니다. 그 아기의 탄생을 

수많은 천사가 노래한 것입니

다. 그 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

지극히 높은 곳까지 들어 높일 

아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

뻐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평화

를 가져올 아기였습니다. 

예수, “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

서 구원할 자”, 그분은 아버지의 

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

다.   

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

기 영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

이렇게 묘사합니다. 

“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

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

게,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

니하리라”(사 42:8) 

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다른 

자에게 주지 않으시면서 드높이

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

기 마음에 기뻐하는 자, 택한 사

람, 종에게 자기 영을 주어 이방

에 정의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

다(사 42: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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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수는 이 땅에 오심으로 보내신 

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

였습니다. 그분은 다른 제국의 

권세들처럼 소리를 지르고 압박

하며 강압적으로 정의를 시행하

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를 

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

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

의를 시행하실 것이었습니다.  

여느 제국처럼 쇠하거나 낙담하

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

온전한 정의를 세우는 데까지 영

원할 것이었습니다. 

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

을 성취하고 이방인에게 참 빛을 

비춰주실 것이었습니다. 눈먼 자

를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끌어내

고 흑암 중의 백성을 감방에서 

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

드높이실 분이었습니다. 

예수는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이

렇게 기도하셨습니다. “아버지여 

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

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

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

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

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

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

로소이다”(요 17:1-2) 

예수는 창세 전에, 이 땅에 오셨

을 때, 그리고 이 땅에서 맡겨진 

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버지의 영

광을 지극히 높은 곳까지 끌어 

올리셨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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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에게 미친 참 평화 
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여 택한 자들에게 참 

평화를 가져오실 분이었습니다.  

“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

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

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”(요 14:27) 

누구든지 “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

자 예수 그리스도”를 안다면 이 평안을 얻을 수 

있습니다. 참된 평화가 우리의 것입니다.

아버지의 영광, 우리의 평화, 주님의 희생 

이 일을 위해 예수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

다. 차가운 돌 위에 흠모할 것 없이 초라하게 

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내세울 것 없는 

동네에서 무명한 존재로 자라셨습니다. 가난하

고 병든 이들에게 삶을 헌신하고 영생의 복음

을 선포했지만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

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에 의해 

이방인 관리들의 손을 빌려 죽임을 당했습니

다.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

평화를 위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영광의 주, 평

강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

다.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

입니다. “찬송하리로다 주 우리 왕이시여!”

W I T H B I B L E  |  I S S U E  # 4  |  D E C E M B E R  2 0 1 7

감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

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

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

“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

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” 

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“선생이여 당신

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”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

“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 
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” 

(눅 19:37-40)


